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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 

전체적인 문제들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다.
한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30번 난이도가 더 높아 정답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추측되
며, 이에 9월 1등급 컷 96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21번.29번.30번.

① 21번.

=> 평가원은 배신하지 않았다. 수능완성 실전편 6회 21번들의 짬뽕느낌.
   3차함수 절댓값 함수의 미분불가능 점. 허나 [3,5]에서 근이 있다는 것은 접하는 상황.
   이에 눈에 보이는 그래프를 그리고 식으로 접근하면 수월하게 풀 수 있다.
   

=> 이전 21번들에 비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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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9번.

=> 풀기 전에 이차함수이고 y절편이 0임을 주시할 것.(그래서 문제부터 제대로 읽으라했다.)
   (가) 0.2 사이에서 음수.  (나) 2.3 사이에서 양수. 2를 기점으로 변하니 2 또한 근.
    ( “근이 아닐수도 있잖아요 ?? ”  아니면 절댓값함수 저렇게 안되겠지요. ? )
  
   두 근이 나오니 최고차항은 주어진 조건 적분해서 구할 것.
   << 적분 = 넓이 >> 라는 개념을 박혀버린 학생들의 바른 개념을 원하는 문제.

=> 역시 이전 29번들에 비해 쉬움 (잘난척아냐 냉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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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30번. 

 => 문제를 보자마자. 일단 세는 것이 아니구나. 최솟값 ??? 최대 최소는 일반적 유형이기에 노가다는 안해도 되겠다
는 생각에, 이번 수능 문과 작년 수능보다 더 쉬울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했음. 

But, However, On the other hand .. (훗)
이과 21, 29, 30번 보다 오래 걸렸어. 이거 최종 정답률 얼마나 될지 매우 궁금한 문제.
냉정하게 내가 시험장에 갔어도. . 아냐 나는 맞추긴 하겠다. 시간이 남을테니 검산 여러 번 할수 있겠지. 크할할.

(가)와 (나) 조건을 통해서 가능한 a,b를 먼저 구해보면서 그것을 일반화 시켜야지. 시작은 격자수 세는 문제+수열이랑 
비슷해.

f(x)를 구하는 건 가우스 f(x) - [f(x)] 형태로 고수들은 충분히 연습 했을테고. (어차피 고수아니면 이 문제는 못품)
9배 해주어서 깔끔하게 먼저 그려줘. 그리고 극 초반에 f(x)에서 시작부근에서 확인 조건(나)를 충족시키는 직선을 찾아
보고 그 직선의 조건을 스스로 찾아 나아간다.

나는 그래도 선생인지라 거기까지 편하게 했지만 문제를 잘 풀어놓고 마지막  × 
  형태를 억지로 구하는 것이 잘 

안되기도하고 또 계산실수도 충분히 나올만한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 평소 30번만큼 난이도가 어렵기도하고, 
  거기에 계산실수 역시 충분히 나올수 있는 문제. 고로 더 어려웠다.

그 외 문제들은 궁금하다면 여러 샘들의 기출 강의를 볼 것.
다음 201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21번. 29번 문제는 복습할 가치가 충분하며,
30번 문제는 가수의 표현이 안나오고, 지수로그를 함수로 건들지 않으므로 당장 건들 필요는 없다.

수험생여러분 인생의 첫관문. 
나라의 관심을 받는 주인공이 된 시험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